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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강도, 스트레스 대처 및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에대한구조방정식모델: 청소년을중심으로†

김 진 영
‡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강도와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

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강도와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

계에서 스트레스 대처가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제안모델로 제시하였다. 그 후 제안모델과

세 개의 대안모델들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249명(남자 161명과 여자 88

명)에게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자아강도 척도 그리고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강도와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가 부분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제

안모델이 대안모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청

소년의 긍정적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심리학적 개입방법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스트레스 대처, 자아강도, 긍정적 정신건강, 매개효과, 구조방정식 모델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진영, (139-77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아동

학과, Tel: 02-970-5558, E-mail: kimjy@swu.ac.kr

제 8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교육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2)에

의하면,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

의 비율은 남학생이 34.8% 그리고 여학생이

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

러한 스트레스는 정신장애로도 이어져 2009년 아

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결과에 따르면, 우울

증 고위험군이 초등학생의 약 11%, 중학생의

15.1%, 그리고 고등학생의 19.7%로 심각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김윤, 이선영, 2009). 특히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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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청소년 자살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통계

청(2012)의 사망원인 자료에 따르면, 2000년을 기

점으로 해서 자살이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이미 적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Cernovsky(1984)는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자아 기능의 세기를 뜻하는 자아강도가 정신적으

로 건강한 집단과 부적응적인 집단을 구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Nunberg(1942)는 자아강도의 핵심적인 역할로 심

리적 긴장 완화, 내·외부의 갈등 해소 및 중재 기

능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Stagner(1974)에 따르면,

자아강도는 스트레스 하에서 자아의 붕괴를 막고

자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아강도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

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처(coping)는 개인이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내부와 외부의 구체적인 요구

를 다루기 위해 기울이는 정서, 인지, 행동적 노력

을 말한다(Lazarus & Folkman, 1984). 많은 연구

들(예컨대,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은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가 심리적 및 신체적 안

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해 볼 때, 이론적으로 스트

레스 대처, 자아강도, 그리고 정신건강은 상호 불

가분의 관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

금까지 자아강도와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정신건

강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정신건강의

단일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다(예컨대,

하영윤, 오영환, 1996; Bellak, Hurvich, &

Gediman, 1973). 전통적 의학모델에 기초한 정신

건강에 관한 일요인 이론에서는 정신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장애 증상이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Keyes, 2007).

하지만 정신건강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

(예컨대, Keyes, 2005, 2007)은 정신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장애 증상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

지만 정신장애가 없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음을 뜻하지는 않으며 또 정신이 건강

하지 않다고 해서 정신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라

는 이요인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정신건강의 잠재적 요인과 정신장애의 잠재

적 요인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정신건강의

이요인 모델이다.

정신건강의 이요인 모델(Keyes, 2005, 2007)에

서는 긍정적 정신건강이 정신장애와 연관되어 있

지만 동시에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물

론 정신장애 증상이 심각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웰빙 수준도 낮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도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정

신장애가 부재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자

기실현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보장해 주지

는 않는다(Lamers, Westerhof, Bohlmeijer, Ten

Klooster, & Keyes, 2011).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

서 정신건강이 정신장애(혹은 역기능적 문제)와

긍정적 정신건강의 두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Keyes(2005)는 정신건

강에 대한 측정치를 확인적 요인분석한 결과, 정

신건강이 정신장애의 단일요인이 아니라, 정신장

애와 정신적 웰빙의 두 요인으로 구분된다는 점

을 입증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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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신건강의 이요인 모델로서의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

정신건강의 이요인 구조가 성인 및 청소년에게서

확인되었다(박동혁, 2007; 이명자, 류정희, 2008;

김현정, 2012).

Keyes(2007)는 완전한 정신건강, 즉 긍정적 정

신건강으로서의 정신적 번영 상태(플로리시:

flourish)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조작적 정의를

활용하였다. 첫째, 플로리시(flourish)는 정서적 웰

빙(emotional well-being)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동시에 긍정적 기능, 즉 심리·사회적 웰

빙(psychological and social well-being)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정신적 쇠약

(languishing)은 정서적 웰빙 척도에서 낮은 점수

를 나타내는 동시에 심리·사회적 웰빙 척도에서도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중간수준의 정

신건강(moderately mentally healthy)은 플로리시

와 정신적 쇠약 집단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분류된다. 이러한 정신건강 관련 3수준을 정

신장애 여부와 조합하게 되면 그림 1과 같이 여섯

유형의 정신건강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 정신건강의 개념을 타당화하거나 평가척

도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예컨대,

Keyes, 2005, 2007;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

래, 2010). 하지만 앞으로는 연구과정에서 긍정적

정신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긍정적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개입전략

을 수립하는 데는 앞서 논의한 세 변인들, 즉 자

아강도,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긍정적 정신건강

간 단순상관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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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모델과 세 가지 대안모델들

하면 이 세 변인들 간 단순상관 정보로는 잠재적

으로 이 세 변인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매개효

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개효과는 두 변인 X와 Y 사이에 제3의 변인

이 개입될 때 X와 Y 간 관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Frazier, Tix, & Barron,

2004). 이 때 제3의 변인이 개입될 때, X와 Y의

관계가 약화되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상태를 유지

하면 부분매개 그리고 제3의 변인이 개입됨으로

써 X와 Y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변하면 완

전매개가 된다.

발달적 특성상, 자아강도는 스트레스 대처기술

에 대한 선행변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아는

생애 초기부터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Hartmann, 1958). 이런 점에서 긍정적 정신건강

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아강도와 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의 매개효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아강도와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스트레

스 대처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지 아니면 자

아강도와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지에 따라 효과적

인 개입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

스 대처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낸다면, 자아강도

가 긍정적 정신건강에 직접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

학적 개입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처기술을 교육하

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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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대처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면, 자아강도

가 긍정적 정신건강에도 직접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

학적 개입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처기술과 더불어

자아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전략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자아강도와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긍정적 정

신건강 간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아강도와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가 부

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제안모델로 제시하였다

(그림 2).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부분매개

모델을 제안한 이유는 자아강도는 자아의 기능을

통합하는 내적인 힘으로서(Last & Weiss, 1976),

스트레스 대처 기술로는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자아의 이러한 통합 기능은

정신건강의 필수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Vaillant, 1997). 본 연구에서는 제안모델과 세 가

지 대안모델을 대상으로 적합도 검증을 진행하였

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자아강도와 긍정적 정신건

강 간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대안모델1과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하

였다. 그 후 스트레스 대처와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자아강도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설정된 대안모델 2와 3을 제안모델과 비교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경기도 소재 일반 고등학교 4개교

의 학생 258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질문지를 완

결하지 않은 채로 제출한 9 사례를 제외한 총 249

명(남자 161명과 여자 8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격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자원을 하였고 이들에게는 검사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측정도구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본 연구에서 스트레

스 대처방식 척도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척도를 김해옥(198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능동적, 수동적, 회피적 대처양식을 평

가하는 4점 척도 문항 각각 8개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척도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능동적 대처방식 .72, 수동적

대처방식 .68, 회피적 대처방식 .68이었다.

자아강도 척도. 본 연구에서 자아강도 척도는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를 이장호와 김재환(1982)

이 한국어판 타당화 작업을 한 자아강도 척도(48

문항)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2였다.

청소년용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 본 연구에서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는 Keyes(2005, 2007)의 긍

정적 정신건강 척도 그리고 임영진, 고영건, 신희

천, 조용래(2010)의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를 바탕

으로 제작된 28문항 청소년용 긍정적 정신건강척

도(고영건, 2013)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

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정신적 웰빙

.89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 .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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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웰빙 정신장애 자아강도 능동대처 수동대처 회피대처

정신적 웰빙 1

정신장애 -.41** 1

자아강도 .26
**

-.52
**

1

능동대처 .45** -.21* .07 1

수동대처 -.29
**

.43
**

-.37
**

-.35
**

1

회피대처 -.21* .46** -.39** -.17* .66** 1

표 1. 주요 척도별 상관계수(N=249)

**p < .001. *p < .01.

χ2 (df) GFI AGFI NFI IFI TLI CFI RMSEA

제안모델 11.86(4) .98 .91 .97 .98 .93 .98 .09

대안모델1 47.09(5) .94 .77 .89 .90 .70 .90 .18

대안모델2 59.55(7) .93 .78 .86 .88 .73 .87 .17

대안모델3 116.26(8) .86 .64 .73 .74 .51 .74 .23

표 2. 제안모델과 대안모델의 적합도 변화량

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와 자아강도 그리

고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Amos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델수정과정에서 정신적 웰

빙과 능동대처 그리고 심리적 부적응과 수동대처

의 측정오차 간 공분산 관계를 설정하였다.

결 과

스트레스 대처, 자아강도, 그리고 정신건강 간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1에는 그 세 가지 척도들 간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2에는 자아강도와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긍

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

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안모델과 대안모

델의 적합도 변화량을 제시하였다. 이 때 적합도

검증과정에서 우종필(2013)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

로 해서 내생변수의 측정오차 간 공분산을 설정

하였다. 제안모델과 대안모델들의 적합도를 비교

한 결과, 세 가지 대안모델들에 비해 제안모델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그림 3에는 자아강도와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에 대한 제안모델과 대

안모델들의 구조방정식 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그

림 3에 제시된 효과의 크기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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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모델] [대안모델1]

[대안모델2] [대안모델3]

그림 3. 자아강도, 스트레스 대처 및 긍정 적 정신건강 간 관계에 대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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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강도와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

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강도와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스트레

스 대처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설정된

제안모델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설정

된 대안모델1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안모델은 스트레스 대처와 긍정적 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자아강도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설정된 대안모델 2와 3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양

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정

신건강에 스트레스 대처와 자아강도가 모두 직접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학적 개입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처기술과 더불어 자아강도를 증진시

키기 위한 개입전략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의 핵심적인 의의 중 하

나는 단일요인 정신건강 개념이 아니라 이요인

정신건강 개념, 즉 긍정적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자아강도와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정신건강 간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학적 개입 전략

이라는 측면에서 스트레스 기술 훈련은 자아강도

증진 훈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화된 접근이

가능하며 또 단기 개입 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

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자아강도는 스트레스 대처

가 긍정적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것과는 독립적인

형태로 긍정적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특히 긍정적 정신건강에 대한 자아강

도의 간접효과(.24)와 직접효과(.36)를 모두 합할

경우, 그 전체 효과(.60)는 긍정적 정신건강에 대

한 스트레스 대처의 효과(.55)보다도 더 커진다.

따라서 비록 스트레스 기술 훈련에 비해 구조화

된 접근이 어렵고 또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될 지

라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학적 개입

과정에서 자아강도 증진 훈련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

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일반 고등

학생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스트레

스 대처의 부분매개효과가 다양한 임상 집단들에

대해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들은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점수들은 객관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

에서 제시된 인과모형은 통계적 모형이기 때문에

향후 자아강도와 스트레스 대처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적 개입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실제로

긍정적 정신건강에서 통계적 모형에 상응하는 효

과가 나타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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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Ego Strength,

Stress-Coping, and Positive Mental Health :

Focusing on Adolescents

Jin-young Kim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hips between ego strength,

stress-coping, and positive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present study suggested a proposed model in which stress-coping exert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ego strength and positive mental health. Goodness of

fit tests were used to compare the proposed model against competing models. The participants

were 249 high school students (161 males, 88 females). They completed the Stress-Coping

Style Scale, the Ego Strength Scale, and the Positive Mental Health Sca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odel had a better goodness of fit.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positive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should

consider strategies to enhance their ego-strength.

Keywords: stress coping, ego strength, positive mental health, mediating effe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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